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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타이거즈이범호감독과선수들이지난17일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열린2024신한SOL뱅크KBO리그정규시즌우승세리머니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KIA타이거즈제공

젊은감독의 형님리더십…두터운선수층 큰힘
KIA, 7년만에정규시즌우승

한국시리즈직행…V12 도전장

이범호, 초보감독으로우승일궈

베테랑젊은피신구완벽한조화

호랑이군단이7년

만에 KBO 리그 정규

시즌왕좌를탈환했다.

정규시즌우승과함께

한국시리즈직행을확정지으며열두번

째우승을향해용맹한호랑이의포효를

재현할기회를잡았다.

KIA타이거즈는 지난 17일 인천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랜더스와

2024 신한 SOL뱅크KBO 리그시즌최

종전(16차전)에서 0-2로 졌다. 이날 패

배로KIA는올시즌83승2무52패(승률

0.615)를기록했다.

이날경기를앞두고정규시즌매직넘

버단한개를남겨뒀던KIA는패배로직

접매직넘버를지우지못했지만경기종

료직전2위삼성라이온즈가서울잠실야

구장에서열린두산베어스와맞대결에서

4-8로고배를마시면서 1위를확정지었

다.

KIA가 정규 시즌(단일리그 기준) 우

승을차지한것은전신인해태타이거즈를

포함해 1991년을 시작으로 1993년,

1996년, 1997년, 2009년, 2017년에 이

어일곱번째다.

이와함께지난2월김종국감독이금품

수수혐의로계약해지된후갑작스럽게

사령탑에오른이범호감독은 초보사령

탑 딱지를떼고 우승감독으로거듭나

는데성공했다.

KIA가정규시즌정상을탈환한데는

이감독의 형님리더십이가장큰원동

력으로꼽힌다.

이감독은한화에서김응용감독, KIA

에서김기태감독의지도를받은경험을

바탕으로선수단과신뢰와소통의중요성

을강조해왔다.

신구조화 역시KIA를정상으로이끈

힘이다. 양현종과 김태군, 김선빈, 최형

우,나성범등 1980년대생베테랑들이위

에서 팀을이끌었다면한준수와박찬호,

최원준과정해영,김도영등 1990년대후

반부터 2000년대생 젊은 피들이 아래에

서치고올라갈수있도록에너지를제공

했다.

지난해에 이은 줄부상 악재 속에서도

엔트리를빈틈없이메운선수층의힘도

무시할수없다.개막직전나성범을시작

으로지난달말제임스네일과장현식까

지주축선수들이차례로자리를비웠고

특히선발진에서는양현종을제외하고네

명이모두이탈했다.

하지만 황동하와 김도현이 4선발과 5

선발로 자리 잡으며 공백을 최소화했고

김건국과김사윤등대체선발자원들역

시 분투했다. 또 김규성과 홍종표, 박정

우,변우혁등이내야와외야에서존재감

을나타냈다.

멀티능력을갖춘자원들의힘도컸다.

지난겨울외야수에서1루수로변신한이

우성은 내야와 외야를 오가며 공수에서

준수한활약을펼쳤다.내야유틸리티플

레이어인홍종표와김규성과함께이적생

인서건창도 1루수와 2루수를오가며부

지런한모습을보였다.

KIA는이제 7년만의정규시즌우승

을넘어열두번째한국시리즈우승과통

합우승에도전한다. 포스트시즌은 10월

초와일드카드결정전으로막을올릴예

정으로,한국시리즈는다음달 20일께광

주에서시작될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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